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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의 발달적 관계를 종단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발달 관계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패널(KCYPS 2010) 중1 패널의 2차년도와 3차년도 

데이터 중 성인매체 이용 경험이 있는 77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분석 결과,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자기회귀 

효과가 유의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이 시간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확인하

였다. 또한, 해당 시기의 사회적 위축은 성인매체몰입에 대한 유의미한 교차지연 효과를 보였으나, 성

인매체몰입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교차지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집단 분

석을 통해, 사회적 위축의 교차지연 효과가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하였다. 학

대 경험 집단에서 사회적 위축의 교차지연 효과가 유의미하였고, 비경험 집단에서는 이러한 교차지연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중학교 2∼3학년 시기에 이전 시점의 사회적 위축이 이후 

시점의 성인매체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

가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성인매체몰입(Adolescents’ pornography addiction),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Abusive parenting style), KCYP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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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가 불법 음란물 5만 2천여 건을 조직적으로 유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음란물 카르텔’ 사건이 세간에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2011년부터 정부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웹하드 업체들의 필터링 프

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나,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 업체의 유착으로 불법 음란물

이 수년간 유포 및 재생산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동안 청소년들 역시 이러한 

불법 음란물에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등학생의 45.1%, 중학생의 32.3%가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어(여성가족부, 2021), 상당수의 청소년이 성인매체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성인매체몰입에 이르는 과정과 그로 인한 영향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서는 비교적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성 경험이 제한적인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실제와 같이 받아들일 우려가 있으며

(Tsitsika et al., 2009), 음란물에 몰입할수록 성에 대한 허용성 및 도구성에 대한 인식

이 증가한다(Peter & Valkenburg, 2010). 또한 성적 맥락에 대한 행동 스크립트에도 

영향을 받아(Brown & L'Engle, 2009) 위험한 성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Owens, 

Behun, Manning & Reid, 2012), 이성에게 의도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사이버 섹스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은실, 김귀정, 김봉한, 2011). 청소년들의 성인인용 영상물 

사용이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밝혀져 온 만큼 본 사안이 엄중

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 이용자의 태도와 행동적 경향성이 개

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어(Štulhofer, 2021; Wright & Bae, 2016), 청소년의 성인매체몰

입의 유발 및 예측요인을 함께 종합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인매체몰입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하는 요인은 사회적 위축

이다. 과잉통제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내재화 문제로 분류되는 사회적 위축은 고립감, 

사회성 결핍 등으로 표현되며(Rubin, Coplan & Bowker, 2009) 청소년기에 발현되어 

성인기 이후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위험요인이다. 사회적 위축은 스

마트폰 중독(이영주, 박주현, 2014)과 중독의 의존 현상을 예측하는 요인(박지영, 김귀

애, 홍창희, 2012)이며, 반대로 미디어 매체의 문제적 사용이 이후 사회적 위축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Nelson, Coyne, Howard & Clifford, 2016). 특히, 성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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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문제적 이용자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여자 대다수가 고립감을 보

고하였고 음란물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정서적, 사회적 철수까지도 보고된 만큼

(Palazzolo & Bettman, 2020) 성인매체몰입은 사회적 위축의 원인으로서 또는 결과로서 

두 현상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두 변인의 직접적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동시에 부모의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와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해왔다. 그중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를 중점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는 비행 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한다

고 보고된다(박영숙, 임안나, 2017). 한편,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기원, 2014; 유현주, 2014), 학교 적응 수준 역시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이영애, 정현희, 2018). 즉,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내재

화 및 외현화 문제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학대 경험 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성인매체몰입과 사회적 위축 각각이 부모 

요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밝혀왔으나, 세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지 않아 복합적인 논의를 제공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

몰입에 대한 지속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중독과 의존 현상이 심화되며 반대로 사회적 

고립이 몰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향적 관계보다는 양방향적 관련성을 규명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의 관계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적 양

육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정서 및 행

동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가 제시되어 왔지만 횡단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인 간 상호관

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학대 경험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인매체몰입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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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성인매체몰입도와 사회적 위축

성인매체몰입이란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이러한 행위

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다(이상준, 2003). 청소년기는 자신에게 주

어지는 성적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매체몰입의 가속화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위험성이 

크다(심재웅, 2010).

성인매체에 노출될수록 도구적 성 인식, 혼외 성 허용성 등 사회적으로 청소년에게 

용인되지 않는 성 의식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이건호, 강혜자, 2005). 또한 성인매체

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과도

하게 개방적인 성생활을 갖게 될 우려가 있고, 성인매체 이용에 기인한 수치심, 죄책

감 등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정서적, 정신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양소정, 2011). 더

불어 인터넷을 통한 성인매체 접촉의 수준은 청소년의 성폭력과 성매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홍봉선, 남미애, 2012; 김재엽, 최지현, 이효정, 김기현, 2010), 인터넷 

서비스 중 주로 성인매체를 이용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위험 성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다(조은숙, 2013). 또한 성인매체몰입은 시간에 따라 안정적인 특성이 

있고(김경호, 2018), 성인매체에 몰입했다고 느낄수록 성인매체의 이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Grubbs, Wilt, Exline & Pargament, 2018)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선행 연구 결과들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인매체 접촉 및 사용량이 많은 청소년이 반드시 위험한 성행동 및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된다는 인과관계식 해석은 지양함이 바람직하다. 왜곡된 성 인식이 포함

된 영상물로서 성인매체 자체의 문제적 특성이 청소년의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있어 성인매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

한 매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구분한다. 나아가, 그러한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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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처벌하여 청

소년들이 성인매체에 노출될 가능성을 제한한다. 성인매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를 근거로 볼 때, 청소년들의 성인매체 이용은 지위 비행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지위 비행으로서 성인매체몰입의 문제는 Hirschi가 제안한 사회유대이론으로 접근

이 가능하다. Hirschi(2002)는 일탈행위의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며 규범을 어

기고자 하는 충동 역시 항상 존재하나, 사회통제의 결과로 사회와의 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유대감이 일탈 행

위에 대한 동기를 억누르는 사회적 통제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타인과 긴밀

한 애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와 연결감을 느끼며 가치적 규범에 대한 존중감을 가

질수록 일탈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을 줄어든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유대

를 약화하는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성인매체에 접촉 및 몰입할 가

능성이 커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그러한 변인으로 또래 집단으로부터 자

신을 고립시키는 경향성을 뜻하는 사회적 위축(Rubin et al., 2009)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청소년의 비행 행동 전

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 성인매체몰입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사회적 위축과 비행, 특히 비행 중에서도 성인매

체몰입을 넓은 범위에서 아우르는 사이버 비행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 결과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부모 학대로부터 사이버비행에 이르는 경로에서 사회적 위축이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사이버비행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김선아, 2017). 또한 사회적 

위축이 우울과 온․오프라인 비행 간 관계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매개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남은정, 배희분, 2019). 즉 우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위축이 증가하였

으며, 온라인 비행은 증가하였으나 오프라인 비행은 감소하였다.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년들은 대인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보다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 상호작

용과 관련된 비행행위의 가능성이 보다 커진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

년들은 교사, 친구, 부모와의 애착이 유의하게 낮아지는데, 그 결과로 사이버 비행이 

증가하게 된다(고은희, 김은정, 2014). 따라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강한 유대를 형성하기 어렵고, 그만큼 사회적 통제 기제가 약하여 일탈 

행위, 그중에서도 특히 매체를 통한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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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매체 및 음란물에 노출되었거나 중독된 청소년일수록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음란물에 중독된 남성 청소년들일수록 학습활동과 교우관

계가 좋지 못했는데(금지헌, 김동심, 정수인, 2016), 이는 주된 소속집단인 학교에서 

주어진 일과에 소홀하며 대인 관계 역시 좋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음란물 접촉 빈

도가 높은 청소년집단은 음란물 접촉 경험이 없는 청소년집단에 비하여 친구 관계에

서 느끼는 소외감이 더 높았다(이정윤, 이명화, 2003). 그뿐만 아니라 가정적 자기존

중감이 유의하게 더 낮았는데, 이 점은 가족과의 유대관계, 혹은 가정적 안정감에 문

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경제 수준을 비롯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가정적 특성은 유의미

하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관계 만족감 등 가족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 기인한 

차이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성인매체몰입과 사회적 위축이 상호 연

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는 대부분은 시점을 고정한 

후 변인 간 관계를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 간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단적인 관계를 탐색하려 한다.

2. 양육 태도가 성인매체몰입도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조절효과

부모의 양육 태도란 자녀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든 태도 

및 행동을 뜻하며(김신정, 김영희, 2007), 자녀의 정서 경험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

로(김화연, 김희정, 2014; 문영숙, 2011) 자녀의 우울, 대인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와 

관련이 깊다(구희정, 2013; 박윤선, 채규만, 2010). 특히, 부정적 양육 행동은 자녀에게 

심리적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한 청소년은 사회

적 상황에서 위축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김진아, 한귀례, 2014; 이은경, 이선희, 

2017), 이러한 내면화 문제뿐 아니라 공격성 및 학교 폭력, 인터넷 중독 등 외현화의 

문제행동을 나타낼 가능성도 커진다(양명숙, 조은주, 2011; 오윤선, 2012). 이러한 부

모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성인이 된 후

의 성격 특성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부정적 양육 태도 중 학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

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을 모두 아우른다.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기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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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축 및 비행과의 관련성은 다수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재엽, 남보영, 2012; 박기원, 2014; 박주희, 임양미, 2014; 신지현, 강현아, 2018). 

그러나 학대 피해 청소년 모두가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대와 비행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우울 및 부모애착, 공격성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효과를 중점적

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많았다(김현진, 김민,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적 양육태

도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데, 한 메타 연구에

서는 학대가 다른 양육 태도보다도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비행에서 가장 큰 효과 크

기를 가짐을 밝히기도 했다(윤혜미, 2017). 또한, 청소년 비행에 있어 부모와의 애착

이 유의미한 보호 효과를 보이지 못했으나 부정적 양육방식은 높은 수준의 비행과 관

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Tapia, Alarid & Clare, 2018),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부모의 학

대는 청소년 비행(김현진, 김민, 2016; 박영숙, 임안나, 2017)과 인터넷 중독(Hsieh et 

al., 2016)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대인불안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더

욱 위축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이영애, 정현희, 2018; 신혜영, 최해림, 2003).

지금까지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관계와, 이들 간 관

계에서 부모의 학대적 양육방식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에는 상호적인 연쇄 과정의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확인하고 상호 영향력을 확

인하기 위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다집단 분석을 활용

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1.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사이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3.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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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학교 1학년 패널은 전국의 중학

교 1학년 청소년들 가운데 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

법에 의해 추출된 2,351명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반복, 추적 조사한 종단연

구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2차), 2012년(3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성인매체

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792명 중 상자도표에서 이상치로 판정된 14명의 자료를 제

거한 후 778명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1) 집단변수: 학대

본 연구는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였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로서 부모 학대를 측정한다. 총 4문항으로 각 문

항은 리커트 4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문항을 역채점하여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학대 경험 수준이 높다

는 뜻을 갖는다. 2차년도 학대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38로 수용할 만

한 내적일치도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2) 사회적 위축

사회 정서발달에 속하는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

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한 뒤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5문항

으로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

져 있다. 전체문항을 역 채점하였으므로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위축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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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더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2차, 3차년도 시점별로 각각 

.810, .877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인매체몰입도

성인용매체몰입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은정, 이세용과 오승근(2003)의 인터넷중독 

척도 문항 중 유해 매체와 관련 있는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문항을 역 채점하였으므로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성인매체몰입의 정도가 더 심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2차년도, 3차년도 시점별로 각각 .883, 

.877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성별, 컴퓨터 이용 빈도, 휴대전화 이용 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본 연구는 2차년도 성별, 컴퓨터 이용 빈도, 휴대전화 이용 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학생의 성별에 따라 매체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에 

차이가 있고(여성가족부, 2021), 컴퓨터 사용 시간 및 휴대폰 의존 정도는 사이버 비

행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이창문, 문진영, 박주원, 2019) 해당 변인들을 

통제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구분하였다. 컴퓨터 이용 빈도는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등 9가지 항목을 조사하였고, 휴대전화 

이용 빈도는 가족과의 통화를 비롯한 9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모두 리커트 4점 

척도(1점: 자주 사용 한다∼4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로 이루어져 있다. 휴대전화 

의존도는 총 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시형 외(2002)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된다. 

휴대전화 의존도의 신뢰도 계수는 .900이었다. 성별을 제외한 통제변인은 점수가 높

을수록 이용 빈도 및 의존도가 높아지도록 역 채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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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3 및 AMOS 23을 사용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자료의 분석 단계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도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였고, 사용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및 자기회귀교차지연 경로도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 위축은 1, 2, 3번 문항과 4, 5번 문항을 묶어 두 

개의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였고, 성인매체몰입도는 1, 4, 7번, 2, 5, 8번, 3, 6번을 묶

어 세 개의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였다. 또한 성별, 컴퓨터 이용 빈도, 휴대전화 이용 

빈도, 휴대전화 의존도를 통제변인으로 추가하여 3차 시점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각 변인의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

량(a1과 b1, b2)을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측정동일성)을 순차적으로 분석하

여 비교하였다. 경쟁모형과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은 경우 동일성 가

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검증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검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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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표본 크기의 영향력을 줄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위해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GFI를 함께 고려하였다(홍세희, 

2000). 특정 두 모형 간의 비교는 차이 검증과 RMSEA, TLI, CFI, GFI 적합도 지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RMSEA의 경우 .06 이하, TLI, CFI, GFI의 경우 .95 이상일 때 모형이 

좋은 적합도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CFI 값은 감소량이 .01를 넘

지 않은 경우 동일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Cheng & Rensvold, 2002).

마지막으로, 학대적 양육방식에 따라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2차년도를 기준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적 양육에 따른 다

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차년도 학대적 양육 태도의 측정치 평균의 표준

화 값을 기준으로 K-means분석을 실시하였다. K-means 분석은 비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으로 군집 내 분산은 최소화하면서 군집 간 분산을 최대화시켜 집단을 구분하는 

최적분리기법이다(박연복, 이규민, 강상진, 2011). K-means분석을 통해 도출된 2개의 

집단을 학대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각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한 후 모형 적합도를 분석함으로써 형태동일성을 확

보하였다. 또한 각 집단을 동시에 분석하되 집단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

모형, 집단별로 각 변인의 측정동일성을 제약한 모형(a1, b1, b2), 공분산동일성을 제

약한 모형(E), 각 변인의 자기회귀계수(A, B) 및 두 변인의 교차지연 계수(C, D)에 

대해 구조동일성을 제약한 모형을 순차적으로 분석한 후 비교하였다.

Ⅴ.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낸 기술 통계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630명(81.0%), 여자가 148명(19.0%)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남녀 공학 

구분에서는 남자 학교가 134명(17.3%), 여자 학교가 49명(6.3%), 남녀 공학 591명(76.4%) 

으로 남녀 공학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 성적에 대해 다수가 불만족(63.4%)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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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건강한 편(89.7%)이라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778)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630 81.0

여 148 19.0

남녀공학 구분

남자 학교 134 17.3

여자 학교 49 6.3

남녀 공학 591 76.4

학교 성적 만족도

매우 만족 41 5.3

만족 240 31.0

불만족 335 43.3

매우 불만족 158 20.4

주관적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함 221 28.5

건강한 편임 474 61.2

건강하지 못함 73 9.4

매우 건강하지 못함 7 0.9

주. 결측치 제외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 및 2차년도의 통제변인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성인매체몰입도

(r =.33***),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사회적 위축(r =.47***)은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2차년도 사회적 위축은 동일년도의 성인매체몰입과 정적 상관을(r

=.07***), 3차년도 사회적 위축은 동일년도의 성인매체몰입과 정적상관을(r =.13***) 보였

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인의 왜도의 절댓값이 3을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댓값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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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판정하였다(Kline, 2015).

표 2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계수 및 기술통계량

변인 1 2 3 4 5 6 7 8

1. 성인매체몰입(2차) 1

2. 성인매체몰입(3차) .33*** 1

3. 사회적 위축(2차) .07** .13*** 1

4. 사회적 위축(3차) -.00 .13*** .47*** 1

5. 성별(남) .12*** .26*** .02  .02 1

6. 컴퓨터 이용 빈도(2차) .09*** -.01 .10***  .06  .08** 1

7. 휴대전화 이용 빈도(2차) .05 -.01 .00  .04  .13*** .36*** 1

8. 휴대전화 의존도(2차) -.25*** -.08 -.01  .03  .22*** .26*** .42*** 1

평균 1.56 1.56 2.23 2.27  .81 2.40 1.88 2.67

표준편차 0.57 0.54 0.67 0.73  .393 .50 .45 .72

왜도 0.61 0.25 0.00 -0.05 -1.58 .00 .32 -.22

첨도 0.15 0.44 -0.39 -0.45  .50 -.14 .26 -.27

주. *p<.05, **p<.01, ***p<.001

3.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적합성

본 연구에서는 성인매체몰입도와 사회적 위축 간의 지속적 특성과 역동성을 검증하

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래의 순서대로 측정동일성에 

대한 제약을 차례대로 추가하여 모형 비교를 하였다.

Ÿ 모형1: 그림 1의 연구모형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기본모형)

Ÿ 모형2: 모형 1에 추가하여 사회적 위축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적재치(a1)가 두 

시점에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시간에 흐름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해석이 동일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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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모형3: 모형2에 추가하여 성인매체몰입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적재치(b1, b2)가 

두 시점에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인매체몰

입의 해석이 동일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표 3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

모형  df RMSEA TLI CFI GFI

모형1 154.614*** 53 .050 .964 .979 .972

모형2 155.341*** 54 .049 .964 .979 .972

모형3 159.633*** 56 .049 .965 .978 .971

모형을 순차 비교한 결과, 모형1의 적합도 지수는 TLI=.964, CFI=.979, GFI=.972, 

RMSEA=.050로 기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1과 모형2를 비교한 결

과, 적합도지수가 유의하게 나빠지지 않았고 자유도에 비하여 차이는 유의하지 않

았다. 마찬가지로 모형2와 모형3을 비교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유의하게 나빠지지 

않았고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측정동

일성이 성립하였다. 종합하여, 자유도가 가장 높음에도 합치도 수준이 양호한 모형3

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표 4 

자기회귀교차지연 최종 모형의 구조계수 결과

경로
비표준화
구조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구조계수

C.R

사회적 위축(2차) → 사회적 위축(3차) .616 .050 .558 12.255***

성인매체몰입(2차) → 성인매체몰입(3차) .272 .036 .313  7.475***

사회적 위축(2차) → 성인매체몰입(3차) .078 .031 .098  2.516**

성인매체몰입(2차) → 사회적 위축(3차) -.037 .046 -.031 -.805

주. *p<.05, **p<.01, ***p<.001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상호영향관계: 부모 양육 태도의 조절효과
  

- 47 -

최종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2차년도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

몰입은 각각 3차년도 사회적 위축(b =.616, p<.001)과 성인매체몰입(b =.272, p<.00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차년도 사회적 위축이 3차년도 

성인매체몰입에 미치는 교치지연 효과 역시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 =.078, p<.01). 

반면 2차년도 성인매체몰입이 3차년도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4.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다집단 분석 결과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를 기준으로 K-means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최종

군집중심점이 1.15과 -.46이었으며 각 군집에 187명, 591명이 속하였다. 이들을 각각 

학대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최종모형에 대해 학대 경

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형태동일성 가정에 대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 각 적합도지수의 

기준치를 충족하여 최종모형이 두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 

두 집단의 형태동일성 검증 결과

집단  df RMSEA TLI CFI GFI

학대 경험 청소년 71.644** 53 .043 .971 .983 .948

비경험 청소년 142.448*** 53 .053 .957 .975 .967

Ÿ 모형 A: 학대 경험, 비경험 집단을 동시에 분석하지만 집단 사이의 동일화 제약

은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baseline model)이다. 

Ÿ 모형 B: 사회적 위축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위축에 대한 측정변

수의 요인적재치가 집단별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이러한 제약은 

사회적 위축에 대한 해석이 각 집단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Ÿ 모형 C: 성인매체몰입도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성인매체몰입에 대한 측

정변수의 요인적재치를 집단별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이러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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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인매체몰입도에 대한 해석이 각 집단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Ÿ 모형 D: 오차 공분산이 집단별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Ÿ 모형 E: 사회적 위축의 자기회귀 계수가 집단별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

이다. 즉 사회적 위축의 자기회귀 효과가 각 집단에서 동일한지를 평가하는 것

이다. 본 모형이 교차지연모형 검증과 함께 자기회귀 모형 검증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적용한 제약이다.

Ÿ 모형 F: 성인매체몰입도의 자기회귀 계수가 집단별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

형이다. 성인매체몰입의 자기회귀 효과가 각 집단에서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함이

며, 모형 E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Ÿ 모형 G: 2차년도의 성인매체몰입이 3차년도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주는 교차

지연 계수가 집단별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이전 시점의 성인매체

몰입이 이후 시점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 효과가 각 집단에서 

동일한지 평가하는 것이며, 교차지연모형 검증을 위해 적용한 제약이다.

Ÿ 모형 H: 2차년도의 사회적 위축이 3차년도의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주는 교차

지연 계수가 집단별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이전 시점의 사회적 

위축이 이후 시점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주는 교자지연 효과가 각 집단에서 동

일한지 평가하는 것이며, 모형 G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위 8개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기저 모형에서 모형 H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모형적합도는 RMSEA, TLI, CFI, GFI값을 

참고하여 비교하였고, 각 모형이 내재된(nested) 관계에 있어 차이검증을 적용하였

다. 첫째, 측정변수의 요인계수가 학대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 간에 동일한지 살펴

보기 위해 모형 A, B, C를 순차 비교한 결과 RMSEA, TLI, CFI 값이 유의하게 나빠

지지 않았고, 자유도 차이에 비하여 의 값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
 

=3.841, ∆df=1).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성립하였다. 

둘째, 모형 C와 모형 D를 비교한 결과, 두 모형 간 적합도 지수가 동일하고 차이

는 유의하지 않아(∆=.859< 
 =3.841, ∆df=1) 집단 간 오차분산 동일성이 성

립하였다. 셋째, 모형 D, E, F를 순차 비교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유의하게 나빠지지 

않았고,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
 =3.841, ∆df=1). 따라서 모형 D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상호영향관계: 부모 양육 태도의 조절효과
  

- 49 -

와 모형 E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위축의 자기회귀 계수에 대한 동일성이, 모형 E와 

모형 F의 비교를 통해 성인매체몰입의 자기회귀 계수에 대한 집단 간 동일성이 성립

되었다. 넷째, 모형 F와 G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유의하게 나빠지지 않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828< 
 =3.841. ∆df=1). 따라서 사회적 위축에

서 성인매체몰입으로 가는 교차지연 계수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다섯째, 모형 G와 모형 H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유의하게 나빠지지 않았

으나 자유도에 비하여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5.459> 
 =3.841. 

∆df=1). 따라서 사회적 위축이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 효과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하면, 동일화 제약을 계속 추가했을 때 차이검증이 유의미하

지 않고 적합도가 양호하며 가장 간명한 모형인 모형 G가 최종 모형으로 결정되었다. 

표 6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에 대한 다집단 분석 결과 

모형  df RMSEA TLI CFI GFI

모형 A 169.359*** 76 .040 .969 .978 .963

모형 B 170.599*** 77 .040 .969 .978 .962

모형 C 171.304*** 79 .039 .970 .979 .962

모형 D 172.163*** 80 .039 .971 .979 .962

모형 E 172.182*** 81 .038 .971 .979 .962

모형 F 173.817*** 82 .038 .971 .979 .962

모형 G 174.645*** 83 .038 .972 .979 .962

모형 H 180.104*** 84 .038 .971 .978 .961

다음으로 모형 G에 대한 구조계수 결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두 집단 모두에

서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자기회귀 효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의 교차지연 효과는 집단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비경험 집단에

서는 교차지연 계수들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대 경험 집단에서 2차년도 사회

적 위축이 3차년도 성인매체몰입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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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다집단 분석 최종 모형의 구조계수 결과

집단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C.R

학대 

경험 

집단

사회적 위축(2차) → 사회적 위축(3차) .637 .043 .497  14.729***

성인매체몰입(2차) → 성인매체몰입(3차) .296 .037 .313  8.035***

사회적 위축(2차) → 성인매체몰입(3차) .261 .086 .237  3.036**

성인매체몰입(2차) → 사회적 위축(3차) -.034 .047 .031 -.727

비 

경험

집단

사회적 위축(2차) → 사회적 위축(3차) .637 .043 .574  14.729***

성인매체몰입(2차) → 성인매체몰입(3차) .296 .037 .297   8.035***

사회적 위축(2차) → 성인매체몰입(3차) .045 .034 .058 1.321

성인매체몰입(2차) → 사회적 위축(3차) -.034 .047 -.024 -.727

주. *p<.05, **p<.01, ***p<.001

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자기회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2차년도의 사회적 위축이 3차년도의 성인매체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차년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은 각각 3차년도의 사

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

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이 시간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선행 연구(김경은, 

2017; 김경호, 2018)와 맥을 같이 하며, 청소년의 문제 양상이 일시적인 형상이 아님

을 인식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사회적 위축은 우울, 자아존중감, 공격성, 부모 애착 등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알

려진 한편, 사회적 위축의 소극적인 특성으로 인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밝혀

진 바 있다(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유현주, 2014). 즉,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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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은 병존하는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또 그러한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특성을 보이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시간적 안정성은 이러한 과정에서 비롯하였다는 

해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각된 성인매체 몰입도가 높을수록 성인매체 이용

량이 증가한다고 보고된다(Grubbs et al., 2018). 따라서 성인매체에 몰입할수록 실제

적인 이용량이 증가하여 또다시 성인매체에 접근하는 순환적인 과정이 발생한다. 성

인매체몰입의 시간적 안정성 역시 이러한 과정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 횡단 연구로 밝혀진 결과를 적용하여 각 변인의 종단적 특성을 이해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자기회귀 효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학

대적 양육 태도의 경험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위축은 부모 애착과 

상호 연관성이 높고(신수민, 정규형, 2016), 성인매체몰입에는 부모-자녀 관계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진 바 있으나(Parkes, Wight, Hunt, Henderson & Sargent, 

2013) 학대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시간적 안정성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횡단적으로는 양육 태도 및 부모와의 관계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종단

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영향요인이 존재하거나, 그 자체로 지속하는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횡단 연구에서는 밝히기 어려운 특성을 확인하고, 청

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2차년도 사회적 위축은 3차년도 성인매체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나, 

2차년도 성인매체몰입은 3차년도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할수록 지위 비행 중 하나

인 성인매체 이용에 더욱 몰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또래로부

터 소외된다고 느낄수록 성인매체몰입도가 증가하며(양경선, 김혜성, 2017), 외로움 

같은 부정 정서를 많이 느낄수록 음란물 중독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Butler, Pereyra, 

Draper, Leonhardt & Skinner, 2018)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성인매체몰입이 사회적 위축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이

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성인

매체가 호기심의 대상이며, 청소년의 매체이용 습관은 또래 집단의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성으로부터의 인기에 대한 욕구가 크고 또래 압력을 더 많이 

느낄수록 핸드폰을 통한 성인매체 사용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보고된다(Va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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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ele, Campbell, Eggermont & Roe, 2014). 즉, 또래 무리에 소속되어 인기를 끄는 

것이 성인매체 이용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경향성이 반영되어 

성인매체몰입이 반드시 사회적 위축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2차년도 사회적 위축이 3차년도 성인매체몰입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는 청

소년이 지각한 학대적 양육의 경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대가 후기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며(Watts, 2017), 비학대적인 양육 태도를 통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부모가 부

정적인 양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사회적 위축이 성인매체몰입으로 이어지는 특정 

시기의 연쇄효과를 차단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피학대 경험은 가정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게 하며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형진, 황동진, 2015). 이로 인해 때때로 매체 의존성이 높아져 휴대전화에 몰입하

거나(김재협, 황현주, 2016; 이형진, 황동진, 2015), 인터넷 음란물에 더 의존하게 된

다(이상학, 정구철, 2014). 즉, 부모의 학대는 자녀가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위

축되게 함과 동시에(배영광, 권경인, 2018) 안정감을 주는 의존 대상을 외부에서 찾도

록 하여 그 대체재로서 매체에 몰입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모의 학대가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며(전란영, 김

희화, 2016),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

(박영숙, 임안나, 2018)를 미루어 보아 학대로 인해 유발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인매체몰입에 이르렀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

축 문제는 또래 관계와 같은 다양한 발달맥락적인 환경적 요인의 결과물로 나타나기

에(민원홍, 손선옥, 2017), 사회적 위축이 지위 비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개입했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이 초기 청소년기에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개입할 필요성을 시사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의 경우 주도적으로 나서기 어려워하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또래나 교사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둘러싼 

기존 사회․환경적 요소를 통해 개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

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61.8%가 매체이용 및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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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8) 현행 관련 교육 내용의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성교육은 교육 과정상 질병, 약물 오남용, 흡연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보건

교육의 성과 건강이라는 한 꼭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

야 할 보건교육 기준은 3개월에 1회 이상에 불과하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이와 

같이 관련 교육이 제한적이기에, 지속적이고 계열성 있는 성교육 실시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을 담당하는 스마트쉼센터가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예방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청소

년의 성인매체몰입 이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성인매체 중독이 항상 인터넷 중독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인터넷 

중독의 한 하위요인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관련이 있는 하나의 큰 주제로 바라보고,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사회적 위축이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볼 때, 단순한 성 교육 보다는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성인매체몰입 예방 및 중독 

관리를 함께 다루어줄 새로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집단 분석 결과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문제를 통합

적으로 다룰 때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문제를 청소년만의 문제로 간주하여 개입하는 것

은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입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학대에 

대한 예방 및 개선책이 필요하다. 2017년도 중앙아동보호기관에 신고 된 아동학대 행

위자의 특성을 살펴볼 때 전체 행위자의 22.2%에게 양육 태도 및 방법이 부족하다고 

보고되어(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부모 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교육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관련법

을 근거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교육이 임신, 

출산기와 미취학 자녀 양육기에 집중되어 있어(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자녀의 연

령대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표본은 

남성이 81% 여성이 19%로 응답자의 성별 편포가 심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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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의 성인매체몰입도 평균치가 모두 1.56에 불과하여 성인매체에 노출되었더라도 

몰입도가 크지 않은 청소년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본의 특성으로 인

해 일반 청소년집단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표

본의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 태도 중 학대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학대를 측정한 척도에 응답한 대상은 양육의 주체인 부모가 아닌 

청소년 자녀들이며,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학대라는 점에서 실제 부모의 양육 태도

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양육환경이 다르게 지각되었을 경우 자녀 변인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양육에 대한 제언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단기종단 연구로 2개 시점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에 이르는 시기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만을 설명하고 있어 연구 

결과를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현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사회적 

위축이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학년과 나이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음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를 폭넓게 아우르기 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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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pornography addiction in early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itudes   

Lim, Hajin*․Ko, Hansol*․Kim, Bo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social 

withdrawal and pornography addiction among adolescents, and to examine the 

role of parental abuse with respect to this relationship. The second and third 

wave data of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were used for the 

purposes of this analysis and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comprised 778 middle 

school students with experience of using sexually explicit media. The results 

based on multivariat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indicated that social 

withdrawal and pornography addiction had an autoregressive effect, confirming 

that social withdrawal and pornography addiction were stably sustained over time. 

Social withdrawal had also a significant cross-lagged effect on pornography 

addiction, but pornography addiction did not show a significant cross-lagged effect 

on social withdrawal. Results from multigroup analysis revealed that the cross- 

lagged effect of social withdrawal was moderated via parental abuse: that is, the 

effect remained significant among the abused group, in contrast to the non-abused 

group.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ed that the problem of social withdrawal in 

grades 8 and 9 may contribute to pornography addiction. It also implied that 

parental abuse c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pornography addicti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s’ pornography addiction, social withdrawal, parenting style, 
KCYP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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